
THE TOWN NEWS 41August 27 2018   Vol. 1226IT/ 과학 

구글이 모바일 기기를 통해 이용자들의 위치를 추적

해온 사실이 드러났다. 특히‘위치 기록’기능을 차단할 

경우에도 계속 저장해 온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

된다.

14일‘지디넷코리아’에 따르면 AP통신은 전날 구글

이 안드로이드 기기와 아이폰에 있는 자사 서비스들을 

통해 이용자 위치 정보를 추적해 왔다고 보도했다. AP

는 프린스턴대학 컴퓨터 과학 연구원들도 이 같은 사실

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.

■ 분 단위로 관련 정보 저장

구글 서비스들은 대부분 위치 정보를 사용할 경우 이

용자들에게 동의를 구한다. 구글 맵 같은 경우 위치 정

보에 접속할 수 있도록 허락하느냐고 묻는다. 이 요구에 

응할 경우 구글 맵은 활동 이력을 타임라인에 기록한다.

하지만 분 단위로 기록된 이런 정보들이 프라이버시 

침해 우려가 적지 않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. 경찰들도 

이 정보를 이용해 범죄 용의자 체포 영장 발급 등에 활

용해 왔다.

그래서 구글은 위치 기록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해 놨다. 

문제는 위치 이력이 작동하지 않도록 하더라도 여전히 

추적을 계속한다는 부분이라고 AP가 전했다.

AP는“일부 구글 앱들은 위치 기록을 중단시키더라도 

분 단위 위치 정보를 자동 저장한다.”고 지적했다. 이를

테면 구글 맵을 열기만 해도 위치 정보를 저장한다. 또 

안드로이드 폰에서 작동하는 자동 날씨 업데이트 때도 

이용자가 정확하게 어느 지점에 있었는지 바로 집어낼 

수 있다.

구글 안드로이드가 탑재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20

억 명 가량이 이 같은 위치 추적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

AP가 지적했다. 아이폰에서 구글 맵이나 검색을 사용할 

경우에도 마찬가지다.

이 같은 지적에 대해 구글 측은“위치 이력, 앱이나 앱 

활동, 혹은 기기 단위 위치 서비스 등 구글이 이용자 경

험을 향상시키기 위해 위치 정보를 이용하는 방법은 많

다.”면서“하지만 구글은 이런 도구들에 대해 명확한 설

명을 제공할 수 있으며, 언제든 위치 이력을 삭제할 수 

있도록 해주고 있다.”고 해명했다고 AP가 전했다.

■ 이용자들 의미 모른 채 정보이용 동의

이런 해명에도 불구하고 구굴의 위치 정보 추적은 여

러 가지 문제를 야기시킬 가능성이 많다는 지적이 제기

되고 있다.

IT 전문 매체 씨넷은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를 통해 이

용자 8천700만명의 개인 정보가 유출된 페이스북 사례

를 예로 들면서 이번 사태가 최근 불거진 여러 개인정보 

추적 건이 얼마나 심각한 지 잘 보여준다고 지적했다. 

특히 씨넷은“이용자들이 IT 회사들에게 데이터 사용에 

동의할 때도 정확하게 어떤 부분에 동의했는지 잘 모르

는 경우가 많다.”고 꼬집었다.

구글은 지난 달 서드파티 앱 개발자들이 지메일에 있

는 정보를 읽을 수 있도록 한 사실이 드러나 엄청난 비

판을 받은 적 있다. 당시 구글은 이용약관에서 그 부분

에 대한 동의를 받았다고 해명했다.

하지만 이번 위치 정보 추적 사례에서 볼 수 있는 것처

럼 구글의 데이터 추적 정책을 소비자들에게 혼란스러

운 방식으로 제시하고 있다고 씨넷이 지적했다.

구글, ‘위치 기록’ 차단해도 이용자 계속 추적·저장


